
파키스탄 정부가 고대 우디야나 왕조의

전통목공예술을보존하고있는스왓트지

역의 목공예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주목된다.

〈Express Tribune〉지는6월24일(현지

시간)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은 고대 우디

야나왕조의전통목공예술과그리스의석

공예술이융합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며

“그러나 목공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

대부분의삶은피폐해지고있다. 고대목공

예술의맥은끊어질위기에처해있고, 이에

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보도했다.

이에따르면스왓트지역의목공예는고

대부터 지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며‘공예가 가족의 생계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목공

예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생계를 위해 다

른일을하는목공예가가늘어나면서전통

장인의숫자가감소하는상황에직면한것

이다. 

스왓트지역목공예는초기불교미술양

식을잘보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

으며, 주로 생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

에서 재현되고 있다.〈사진 참조〉특히 꽃

모양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나열한 섬세한

스트로크 문양은‘초기 불교 미술의 전형

을보여준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에따라〈Express Tribune〉지는“스

왓트 목공예술은 지중한 문화사적 가치를

담고 있어, 보존에 필요성일 절실하다”는

도리스 메트 스리빈바사(Doris Meth

Srinivasan·George Washington

Univ.)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국가 및

국제수준의전시회를마련하는것은물론,

작가의작품세계의영역을넓히기위해그

들을 격려하는 갖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Express Tribune〉지는 또한“앞선 지

원정책이자리를잡게되면고대우디야나

왕조의 목공예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의 수

가 늘어나,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의 저변

역시확대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아버지에서아버지로이어져내려온목

공예술의 근원은 간다라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 스왓트 출신의 유명 목공

예가인 나사르 쉰(Nasar Sheen) 작가는

“과거 목공예술은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또 일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

구, 대문, 기둥, 액자 등을 수놓았던 예술”

이라며“파키스탄정부가목공예술의맥을

잇는장인들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제반

지원을마련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

스왓트 지역 목공예술은 1926년에서야

세상에알려지기시작했다. 이곳을탐험한

헝가리계영국인아우렐스타인(Sir Aurel

Stein) 경은자신의저서에서“스왓트지역

의목공예는고대불교미술의궤적을찾을

수있다”며“더욱놀라운것은목공작품속

에서사원의모습과여염집의모습을동시

에찾을수있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

영국 고고학자이나 탐험가인 아우렐 스

타인(Sir Aurel Stein) 경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며 천불동을 발견하

는 등 고대 동서 문화 교류와 교역로 규명

에적잖게공헌한학자이다. 

오종욱편집위원

미국과캐나다에서가장큰사찰로알려

진서래사를찾는발길이올한해부쩍늘

어나고있다.

〈Topix〉지는“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

이츠(Hacienda Heights)에 세워진 서래

사가개원25주년을맞아올한해동안다

양한 행사와 전시, 공연 등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며“6월 30

일까지도‘음악과 예술 축제(Music and

Art Festival)를개최했다”고보도했다.

“불교는사람과사람의마음을이어주는

것이며, 사찰은이를희망하는모든사람에

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서래사 주

지 후이 동(Hui Dong) 스님은“최근 진행

한‘음악과 예술 축제’역시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찾아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장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

다”고말했다.

〈Topix〉지에 따르면‘음악과 예술 축

제’에는 12개 이상의 밴드와 다양한 아티

스트 등이 참여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

았다.

서래사 25주년 기념행사를 기획·진행

하고있는마리오씨(Mario Cee) 조직위원

은“서래사의 이번‘음악과 예술 축제’에

는1990년대이후포스트펑크록, 인디포

크팝, 집시등의음악을들을수있는시간

도많았다”고전했다.

〈Topix〉지에 따르면 이밖에도 실크로

드불상에모티브를둔유화로미술애호가

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낸시 코워딘

(Nancy Cowardin)의 작품도 전시, 판매

됐고, 수채화가조이즈항(Joy Zhang), 팝

아트스트카렌즈하오(Karen Zhao), 영화

감동에밀리첸(Emily Chen), 판화가크리

스 리베라(Chris Rivera) 등도 이번 축제

의재미를더했다.

또한〈Topix〉지는“낸시코워딘작가는

이번 진시·판매 수익금 전부를 캘리포니

아 암환자 후원 기금으로 내놓아, 서래사

25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고덧붙였다.

서래사는 1988년 캘리포니아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에 대만 불광산사의 분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20여만 평 규모에 중국 전

통 양식의 대웅보전, 박물관, 국제회의장

등이건축되어, 캘리포니아안팎의이목을

끌었다. 특히서래사의불사가세계각국에

서활동하고있는대만불광산사신도들의

보시금만으로 세워진 게 알려지면서 서구

사회의놀라움을사기도했다. 

오종욱편집위원

18 제 999 호201̀4년 7월 2일수요일 / 불기 2558년 해외불교

美 서래사, ‘음악·예술 축제’대중 눈길 잡아

북미 최대사찰로 개원 25주년 맞아 기념행사 열어

‘태국불교계가물질적성장에만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듯하다.

〈Huffington Post〉지는 태국 방콕의 랜

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Dhammakaya)

를오랫동안연구한레이첼스콧(Rachelle

Scott) 박사의 말을 인용, “태국불교계는

사원의 규모에 상응한 불심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할것”이라고보도했다.

레이첼스콧박사는자신이편집장으로

있는〈종교와윤리(Religion & Ethic)〉의

최근 기고문에서“태국불교는 지금 물질

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

이고있어안타깝다”고전제하고“이는자

칫 태국불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에게

‘영적 굶주림에 떨고 있는 대중’과‘자본

주의 성전에 억류된 불교’라는 모습으로

비쳐질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이에 대해“레이첼 스콧 박사가 주목한

사원은 바로‘방콕의 랜드마크인 담마카

야 사원으로, 현재 1만여 명을 동시에 수

용할 수 있도록 사원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한

〈Huffington Post〉지는“이는태국불교

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서양 불자가 태국

불교의 외형적 성장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태국내에서도태국불교에쏠

리는‘호불호’의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

다”고진단했다. 오종욱편집위원

“사원 규모보다 불심 키우는데 주력해야”

허핑턴포스트, 물질 성장에 관심 두는 태국불교에 경고
간다라미술전통잇는목공예사라질위기

북미에서가장큰사찰인서래사는개원25주년을맞아올한해동안다양한행사와전시, 공연등
을선보이며대중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나무새김에혼신을다하고있는스왓트출신의유명작가나사르쉰(Nasar Sheen·사진왼쪽). 그는
“간다라미술의전통을잇고있는스왓트지역의목공예는보존되어야할가치가충분한문화유산”
이라고강조하고“파키스탄정부가스왓트지역의목공예가지원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

태국불교계가 자성의 깃발을 세웠다.

〈The Guardian〉지는“태국불교계스스

로 승려의 이탈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선인‘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태국불교계가‘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한 배경에는, 도박이나 약

물 등에 빠져든 승려의 모습이 대중들에

게 알려지고, 불교계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자구책으로내놓은것이다.

이번핫라인개설을주도한국립불교사

무소(National Office of Buddhism, 이

하‘NOB’) 측은“태국 인구의 95%가 불

교에 의지하고 있다는 데 승가는 주목해

야 한다”며“핫라인 개설이 승가 내 반대

여론으로 어려운 과정을 밟았지만, 그 효

과만큼은 대중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기

를바라고있다”고강조했다.

“태국 내에는 NOB 추산 24만여 명의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한〈The

Guardian〉지는“지금까지 태국의 일부

스님들의 재산 축적, 약물 복용, 도박 중

독, 과소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우려와비판이눈덩이처럼커졌

다”며“핫라인을 개설한 NOB이 대중들

의 우려와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신속

하게대응하는모습을보여주기를기대하

고있다”고말했다. 오종욱편집위원

중국 쓰촨성 아바장족창족자치주 훙위안
에서 6월 18일(현지시간) 티베트 전통 축

제인‘웨이상페스티벌(wei sang festival)’이열렸다. 티베트인들이말을타고달리며공중에‘롱
다(longda)’를뿌리고있다. ‘롱다’는기도문구가적힌종이조각을뜻한다. 매년 5월혹은 6월
열리는이축제때티베트인들은사이프러스나뭇가지를태우고더나은삶과풍년, 건강, 평화를
기원하며기도문을뿌린다. 이나은기자

태국 국립불교사무소는 승려의 이탈을 감시·
신고할수있는전용전화선인‘핫라인’을개설
했다.

〈Express Tribune〉

“스왓트 목공예 보존 시급”보도

태국NOB, 배불승려고발‘핫라인’개설

“일반 대중과 승려 도박, 과소비 등 막을 것”

태국 방콕의 랜드마크 사원인 담마카야
(Dhammakaya) 사원

티베트전통축제‘웨이상페스티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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